
2001년 수입식품 부적합률 0.60%
식약청 , 2000년 0.59%와 비슷 … 중국 부적합건수 최다 기록 파문

2001년 수입 신고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축·수산물 제외)은 총 14

만7742건으로 금액은 42억8300만달러, 중량은 1051만톤에 달해 200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약 10.5%, 중량은

약 1.6%, 금액은 약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은 0.60%로 2000년의 0.59%와 비슷했으며, 정밀검사 중 부적합률은 2000년 2.9%에서 2001년 3.4%

로 증가했다.

농임산물 및 식품류 수입신고현황 (단위: M/T, 1000달러, %)

구 분 신고건수 증감률 신고중량 증감률 신고금액 증감률

2000 133,761 - 10,350,534 - 4,036,496 -
2001 147,742 10.5 10,514,265 1.6 4,282,715 6.1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2001년 수입식품 중 수입 부적합 비율은 수입 신고된 총 14만7742건, 중량 1051

만4265톤, 금액 42억8271만달러 중 879건이 부적합 판정됐는데 중량으로는 7만6935톤, 금액으로는 1439만7000

달러이며, 총 수입신고건수대비 부적합률은 약 0.60%를 나타냈다.

정밀검사 건수 중 부적합 비율도 2000년의 2.9%보다 증가한 3.4%로 Starlink 옥수수 혼입,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실데날 함유, 이산화황 과다 사용 등의 위해정보를 활용하고, 위생 취약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를 강화한데 기인하고 있다.

수입식품 부적합률 (단위: 건, %)

구 분 검사건수 부적합률 정밀검사건수 부적합률

합 계 147,742 - 22,282 -
적 합 146,863 - 21,534 -
부적합 879 0.60 748 3.4

+ 부적합률은 총 검사건수·정밀검사건수 중 부적합 건수·정밀검사건수

부적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조미건조 어포류로 75건으로 금액은 214만4000달러, 중량 559톤이었으며, 다음

으로 영양보충용 식품 74건, 식용 번데기 이외의 기타 가공제품 52건, 옥수수 29건, 소스류 29건, 과실음료 28

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부적합 사유현황 (단위: 건, %)

농·임산물 가공식품

전 체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전 체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1,781 21,656 125 0.57 84,079 83,393 686 0.82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전 체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전 체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2,457 22,412 45 0.20 19,425 19,402 23 0.12



부적합 식품은 농·임산물이 125건, 가공식품이 686건, 식품첨가물이 45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23건으

로 나타났으며, 농·임산물은 이산화황의 사용기준 위반, 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은 순도시험 기준 위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중금속 기준 위반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수입식품 부적합률 비교 (단위: 건, %)

구 분 총 계 합 계 중 국 미 국 베트남 일 본 타 이

부적합건수 879 625 275 191 77 58 24
부적합률* - 71 31 22 9 7 3

* 총 부적합건수 중 나라별 부적합건수

주요 부적합 내용은 조미건조 어포류는 대장균양성, 식용번데기이외의 기타가공품은 허용 외 보존료 검출,

옥수수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스타링크옥수수 혼입, 소스류는 허용 외 보존료 검출, 과실음료는 허용 외

첨가물 검출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신고현황 (단위: 1000M/T, %)

구 분 총수입량 합 계 밀 옥수수 대두

중 량 10,437 5,970 2,426 2,147 1,397
점유율 - 57 23 21 13

부적합 건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타이 순으로 많았으며, 5개국의 부적합 건수는 625건으로 전체 부

적합 건수의 약 71%를, 물량으로는 7만6616톤으로 전체 부적합 중량의 약 99.6%를 차지했다. 미국이 7만3364

톤으로 전체 부적합 중량의 약 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2610톤으로 약 3.4%를 차지했다.

수입식품 신고 처리현황(2001) (단위: M/T, 1000달러)

품목유형 구 분 건 수 중 량 금 액

합 계

총 계 147,742 10,514,265 4,282,715
적 합 146,863 10,437,330 4,268,318
부적합 879 76,935 14,397

농·임산물

총 계 21,781 7,384,799 1,504,726
적 합 21,656 7,310,681 1,496,594
부적합 125 74,118 8,132

가공식품

총 계 84,079 2,851,148 2,052,392
적 합 83,393 2,848,407 2,046,521
부적합 686 2,741 5,871

식품첨가물

총 계 22,457 120,139 345,483
적 합 22,412 120,092 345,193

부적합 45 47 290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총 계 19,425 158,179 380,114
적 합 19,402 158,150 380,010
부적합 23 29 104

수입신고건수 중 부적합 비율은 베트남 3.3%, 중국 0.9%, 타이 0.7%, 미국 0.6%, 일본 0.2%로 높게 나타났

다. 중국은 최근 국내 언론들이 중국산 식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중국제

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중국대사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

론보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의도적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냐 며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월드컵 본선진출로 중국특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불만이 자칫 외교·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1년 1-10월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률은 검사대상 2만4495건 중 241건 0.98%로 전체 수입식품의 부적

합률 0.6%를 크게 웃도는 등 부적합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한편, 2001년 수입신고품목 중 중량은 밀이 242만600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양

이 수입됐고 옥수수, 대두가 각각 214만7000톤, 139만7000톤으로 그 뒤를 이어 3개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약

5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정제가공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원료성 식품, 타피오카, 바나나, 보리, 조주정, 쌀 순으로 나타났으

며, 주요 10개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약 82%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약 35%를 차지했다.

수입식품 중 부적합 원인현황

부 적 합 내 용 건수

합 계 87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180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174
기타 규격위반(식품) 168
보존료 97
일반성분 47
성분 또는 원료배합기준 위반 21
순도시험 17
함량 16
착색료 16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 9
타르색소 9
중금속 8
부패변질(폐사포함) 5
증발잔류물(식품첨가물) 5
이물혼입 3
유통기한경과 3
확인시험, 유해미생물, 한극표시, PVC, 회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유해성금속, 증발잔류물(기구또는용기포장), 성상
각 2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강열감량, 형광증백제, 비소 각 1
기 타 76

국가별로는 전체 101개 수출국 중 미국이 중량 및 금액에 있어 모두 1순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중

량의 약 36%, 금액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밀, 대두, 옥수수, 오렌지, 정제가공을 거쳐야하는 식용유지제품 등이며, 그

다음 주요 수입국은 중량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순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밀, 정제가공

을 거쳐야 하는 당류, 맥주맥, 옥수수, 감자, 정제가공을 거쳐야하는 식용유지류 등이, 중국에서는 옥수수, 쌀,

대두, 건면류, 조주정 등이 주로 수입됐다.

4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량의 약 72%를 차지해 식품의 수입에 있어서 일부국가의 의존도가 매

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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